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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불피해 주민 트라우마
극복 및 일상회복 식물-희망 나눔행사 개최
- 제30회 환경의 날 맞아 안동시-안동시환경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실시

- 6월 14일 안동시 웅부공원서 자생식물 나눔 및 이반클 반려식물 상담 등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안동시, 안동시환경교육센터가 산불피해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식물-희망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에 따르면 제30회 환경

의 날을 맞아 안동시(시장 권기창), 안동시 환경교육센터(센터장 제상훈)와 

함께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식물-희망 나눔 행사’를 6월 14일 안동시 웅

부공원 일대에서 펼친다.

  이번 행사는 산불피해지 복원 및 피해주민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한 복원용 특산식물과 자생식물 나눔 행사 ▲나무의사와 

함께 식물을 가꾸는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한수정-안동시-안동시환경

교육센터와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안동시, 안동시환경교육센터는 이번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산불피해지를 복원하는 ‘희망의 씨앗’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사 당일에는 자생식물 화분 2,500개와 시드볼(Seed Ball) 

3,000개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2025년도 

수목원 10선’에 선정된 공사립 수목원 등을 방문해 산림보전 인식 강화를 위

한 시드볼과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상훈 안동시환경교육센터장은 “이번 식물-희망 나눔 행사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산불피해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됐

다”고 설명했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



민과 함께 하는 산림복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

원(경북도 봉화군),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도 평창

군), 국립정원문화원(전남도 담양군·임시개원)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담당 부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책임자 실  장 김혜윤 (044-270-5130)

수목원사업실 담당자 주  임 조형진 (044-270-5134)

  



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안동시 협업 식물-희망 나눔행사 홍보 포스터


